
제지, 경쟁력 약화 개선대책 요구
산자부, 활석분·펄프칩 수입관세 개선 … 중국 반덤핑도 적극 협조

제지업계가 제지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원료인 활석분의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3%로 인하하

고, 2004년 제지관세 무세화에 대비해 펄프용 칩의 조기 무세화를 통한 역관세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종대)는 4월11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지업계 현

안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칠두 차관보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인하 및 역관세 시

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제지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2004년 제지 무관세화에 대

처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합병·제휴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수출과 경영개선

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제지용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활석분의 현행 수입관세율은 타 광물성 원료에 비해 높게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데, 타 광물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 8%를 3%
로 인하조정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펄프용 칩의 역관세도 문제로 화학펄프는 WTO 계획에 따라 2002년 1%, 2003년 0.5%에서 2004년 무세화로

이행하나 펄프의 원료인 펄프용 칩은 2% 적용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2002년에는 할당관세

를 적용받아 1%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펄프용 칩의 조기 무세화로 역관세 해결 및 펄프·제지산업의 경쟁력 향

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중국의 한국산 인쇄용지(아트지) 반덤핑 제소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반 현안사항에 대

해서도 제지업계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

으로 협조할 것으로 약속했다.
중국은 APP를 비롯한 4사가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함에 따라 2002년 2월6일 대외무역경제합작

부가 조사를 결정했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4개국이고, 대상품목 도공인쇄용지(아트지로 HS
48101100 및 48101200)이며, 덤핑률 대상기간은 2001년 1월1일- 12월31일 1년간, 산업피해 대상기간은 1999년 1
월1일-2001년 12월31일 3년간이다.

제소기업 신청 덤핑관세율은 한국 31.07%, 일본 56.52%, 미국 26.49%, 핀란드 17.65% 등으로 2003년 2월6일
까지 최종결정하나 2003년 8월6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쇄용지 수출현황 (단위: 1000M/T, 100만달러)

구 분
1995 1998 1999 2000 200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중 국 154

(41.5)
173 432

(49.9)
301 336 238 164

(20.0)
133 250

(26.7)
160

홍 콩 96
(25.9)

111 154
(17.8)

109 173 127 151
(18.4)

129 143
(15.3)

98

미 국 30
(8.1)

35 79
(9.1)

66 135 116 245
(29.8)

224 195
(20.8)

166

AUS 19
(5.1)

22 38
(4.4)

30 46 37 53
(6.4)

46 42
(4.5)

31

기 타 72
(19.4)

87 162
(18.8)

117 163 121 208
(25.4)

173 307
(32.7)

209

합 계 371 428 865 623 853 639 821 705 937 664

+ ( ) 안은 비중



중국의 아트지 반덤핑 제소는 APP 보호차원으로 이해되는데 APP(Asia Pulp & Paper)는 인도네시아의 화

교계 자본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능력 8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아트지 생산규모가 120만톤으로 그 동안 과도한 설비투자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고,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15%에서 9%로 인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

다.
제지 수출비중에서 백상지는 1995년 17.5%에서 2001년 1.3%로 크게 낮아진 반면, 아트지는 1995년 82.5%에

서 2001년 98.7%로 높아졌다.
지역별 수출비중에서 중국은 9̀5년 41.5%에서 9̀8년에는 49.9%로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 2001년 26.7%였

으며, 미국은 9̀5년 8.1%에서 점차 높아져 2000년 29.8%, 2001년 20.8%로 시장다변화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제지업계는 환경부의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용수 1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돼 2002년 7월15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제지업종

은 연간 약 72억원의 추가 자금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이의 개선도 요구했다.
제지기업들은 수계지역의 오염원, 기업수, 주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과금을 산정해야 하나 한강수계

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담금 톤당 110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 이상 폐지를 재활용하고 있어 공정특성상 10%

이상의 용수를 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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